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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 사회가 개방화 및 서구화되면서 청소년의 흡연이

증가되어 보편화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모험심에

서 시작한 흡연은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흡연에 중독되어 끊

기가 어려워진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미비하여 청소년 흡연의

접수 : 2004년 8월 25일, 승인 : 2004년 10월 14일

책임저자 :박상희, 고려의대 안암병원 소아과

Correspondence : Sang Hee Park, M.D.

Tel : 02)920-5695 Fax : 02)922-7476

E-mail : shpark@kumc.or.kr

변동 추세를 알 수 없으나 1994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내 청소년의 흡연율은 약 21.2%였으며 이 중 남학생은 30.5

%, 여학생은 12.2%이었다
1)
.

청소년의 습관적인 흡연은 모든 약물 남용의 관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상기도 감염, 폐 발달의 미성숙, 최대

폐활량의 감소, 폐암 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2)

청소년의 흡연 예방은 국민 건강 및 비용적인 측

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학교내 금연 교육의 강

화, 지역사회에서의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금지 정책의 실시,

담배세의 인상 및 담배값 자체의 인상 등의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방송매체 등에서의 적극적인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최근 10년간 급속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담배 구입 경로 및 신분 확인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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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re and how adolescents acquire cigarettes and

how many were asked for identification while purchasing cigarettes.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2003; participants were 2,200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aged from 13 to 18 years old(males 1,098; females 1,102) in Ansan, Korea. The question-

naire assured them of anonymity, and self-administered in school. The data was analyzed with chi-

square test for trends.

Results : The prevalence of smoking was about 20 percent among respondents, was higher in males

than in females, and in older students than in younger students(P<0.001). The most frequent source

of cigarettes was purchased from a store(36.3 percent). About 29.2 percent of the students borrowed

from friends or family members. By sex, the main sources of cigarettes were purchase from a store

and borrowing. Younger students were borrowed more cigarettes; older students purchased more

cigarettes from stores. Only 48.8 percent were asked for proof of age during their purchase. Of those

asked for proof of age, about 73.3 percent answered that this made it difficult to buy cigarettes(P<

0.001), and they thought that it was more difficult when asked for a photo ID than simply being

asked their age(P=0.019).

Conclusion : So far, there has been no systemic prevention of adolescents' smoking. It is difficult

for minors to purchase cigarettes if asked for proof of age, but most minors go to stores to pur-

chase cigarettes. Therefore, prevention efforts should include educating retailers not to sell cigarettes

to minors and enforcing existing laws requiring youth to provide proof of age when attempting to

buy cigarettes. (Korean J Pediatr 2005;48:36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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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증가하고 있다
3)
.

미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습관적인 흡연은 연령에 따라 증

가하여 12세에서 14세사이의 흡연율은 11.4%이고, 18세에서는

38%에 달하고 있다
4)
. 1980년대 말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청

소년들은 담배 구입을 쉽게 여기며
5, 6)

, 우연한 계기로 담배를 피

우는 청소년들의 33-50% 정도에서 습관적인 흡연자가 될 수 있

었다
7-9)

. 그러나 일단 습관적인 흡연자가 되면 앞으로 16년에서

20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담배에 중독될 수 있다
10)
.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경로는 상점이나 자판기를 이용

하여 직접 사는 경우와 친구나 가족, 선배로부터 담배를 얻거나

훔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상점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

을 하지 않으므로 상당수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이 어렵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주로 담배를 어디서 구입하는

지와 담배 구입시 어느 정도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조사하고, 성별과 학력에 따른 흡연율 및 흡연 습관, 신분 확인

이 담배 구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여 앞으로 청소년

들의 금연 정책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2003년 7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13세에서 18세까

지의 인문계 남녀 중, 고등학교 2개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였

다. 총 2,550명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었으며 이 중 2,230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여 회수율은 87.4%이었다. 이 중 분석 가능한

학생은 총 2,200명이었으며, 이들 중 남자는 1,098명, 여자는

1,102명이었다.

2. 방 법

대상학교의 양호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에게 설문 조사의 취

지, 내용 및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무기명으로 학생 본인이 직

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기본 자료로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학년, 가족 구성원 중 흡연

하는 사람의 유무,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가정의 1년 소득 등을

포함시켰다. 흡연 양상에 대한 자료로는 흡연의 경험 유무 및

흡연을 하고 있다면 현재의 흡연 습관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조사의 목적인 담배 구입 방법, 직접 살 때 신분 확인의 유무,

신분 확인 방법, 신분 확인이 다음 담배구입에 미친 영향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윈도우용 Sig-

mastat version 2.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들을 성별, 학년별을

독립 변수로 두고 흡연 여부와의 관계, 즉 흡연율 및 현재의 흡

연 습관을 분석하였다. 담배 구입 경로 및 신분 확인 유무는 한

번이라도 흡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빈도 분석 후, 담배 구입경로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 신분 확인

유무에 따른 Chi-square test(χ
2
), Chi-square for trends 및

백분율을 시행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1. 흡연 경험

전체 2,200명 중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42명으로 전체 흡연율은 약 20%이었다. 남학생

은 1,098명 중 305명(27.8%)이, 여학생은 1,102명 중 137명(12.4

%)이 흡연경험이 있다고 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흡연율이

높았다(P<0.001). 학년별로는 남학생인 경우 고학년일수록 흡연

율이 높았다(P<0.001)(Fig. 1). 특히 중 3 남학생과 고 3 남학

생에서 각각 37.6%, 36.6%의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반면 여학

생인 경우 고 1에서 20.3%의 높은 흡연율을 보였으나, 남학생과

는 달리 학년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Fig. 1).

2. 현재 흡연 상태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442명 중

237명이 현재 자신의 흡연 습관에 대하여 설문지에 응답을 하였

다. 이 설문 조항에 누락된 경우는 대부분 한 두번 호기심으로

피워 본 학생들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11.6%가 “습관적으로 흡

연을 한다”고 하였고, 16.9%는 “가끔씩 피운다”, 71.5%는 “전에

는 피웠으나 현재 끊은 상태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여학생의 경

우는 10.8%에서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며, 24.6%에서 가끔씩 흡

연을 하였고, 64.6%에서 현재는 끊은 상태라고 대답하였다(Ta-

ble 1). 성별에 따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자 중학생인 경우 6.3%에서 “습관적으로 흡연을 한다”고 하였

으며, 16.7%에서 “가끔씩 피운다”, 77%는 “전에는 피웠으나 현

재 끊은 상태이다”라고 하였다. 여자 중학생에서는 5.9%에서 습

관적으로 흡연을 하며, 26.5%에서 가끔씩 흡연을 하였고, 67.6%

Fig. 1. Smoking prevalence by sex and grad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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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재는 끊은 상태라고 대답하였다(Table 1). 남자 고등학

생인 경우 18.4%가 습관적인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17.1%는

가끔씩 흡연을, 64.5%에서 전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끊은 상태라

고 하였다. 여자 고등학생인 경우 16.1%에서 습관적인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22.6%에서 가끔씩 흡연을 한다고 하였으며, 61.3

%에서 전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끊은 상태라고 대답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습관적인 흡연율은 대체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

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높았다(P<0.001)(Table 1).

3. 담배 구입 경로 및 신분 확인 유무

담배를 어떻게 구입하느냐는 질문에 총 240명의 학생이 대답

하였다. 이 중 “직접 상점에서 산다”고 대답한 학생이 87명(36.3

%)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빌린다”(29.2%),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산다”(15.8%) 등이었다. 그 외 “훔친

다” 6.7%, “담배 자판기를 이용한다”가 3.3%이었다. “담배 구입

시 신분 확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48.8%에서만 신분

확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여 많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Table 2).

남녀별, 학년별 그리고 신분 확인을 받았던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독립 변수로 두어 담배구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남녀별로

는 남녀 모두 직접 상점에서 사는 경우가 제일 흔하였으며(남

36.3%, 여 36.2%), 빌리는 경우(남 31.9%, 여 23.8%), 다른 사

람에게 부탁하여 사는 순이었다(남 13.7%, 여 20%). 그 외 여학

생인 경우 “훔친다”가 11.3%로 약간 높게 나왔으나 대체로 남

녀별 담배 구입경로의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는 저학년일수록

빌리는 경우가 흔하였으며(중1 : 41.2%, 중2 : 43.5%), 고학년일수

록 직접 상점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2 : 52.6%, 고3 : 64.9%,

P<0.001). 신분확인을 받았던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분확인을 받았던 군에서는 직접 상점에서 사는

경우가 31.4%로 가장 높았으며 빌리는 경우가 28.6%, 다른 사

람에게 부탁하여 사는 경우가 20%이었다. 신분확인을 받지 않

았던 군에서는 “빌린다” 38.6%, “상점에서 산다” 29.5%,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산다” 15.9% 등이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4. 미성년자 신분 확인과 담배 구입의 곤란과의 관계

미성년자 신분 확인 유무 및 그 방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담

배 구입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신분 확인을 받았던 군의 73.3%에서 담배 구입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P<0.001), 신분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을 요구하는 군이 77.6%이었고, 단순히 나이를 묻는 군은 45.3

%이었다(P=0.019)(Fig. 2).

신분 확인으로 인하여 그 후 담배 구입에 영향을 미친 경우

로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줄였다”, “직접 사지 않고 부탁한

다”, “빌린다”, “훔친다”, “전혀 영향이 없었다” 등 6개의 항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분 확인을 받았던 군과 그

렇지 않은 군 모두 “그 후 담배를 끊었다”고 대답한 경우가 가

장 많았으며(각각 33.3%, 45.6%), 그 다음은 흡연 행태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각각 27.2%, 28%)이었다. 두 군 모두 흡연 행태

에 미친 영향은 비슷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신분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요구받았던 군의 31.7%에

서는 그 후 흡연행태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28.6

%에서는 “담배를 끊었다”고 하였다(Table 4).

고 찰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약 90%는 18세 미만

의 청소년들이며 청소년 흡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 흔히 청소년들은 호기심에서 흡연을 시작하며 이 중 상당수

의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습관적인 흡연자가 된다. 습관적인 흡

연의 요인으로는 담배에 대한 인식, 음주 및 다른 약물의 병용,

가족간의 유대관계, 친구 및 부모의 흡연 등을 들 수 있다
11)
. 특

Table 1. The Prevalence of Current Smoking Habit by Sex and Grad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le Female

Intemittent(%) Regular(%) Previous(%) Intermittent(%) Regular(%) Previous(%)

General

M

H

16.9

16.7

17.1

11.6
*

6.3
*

18.4
*

71.5

77

64.5

24.6

26.5

22.6

10.8
*

5.9
*

16.1
*

64.6

67.6

61.3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
P<0.001

Table 2. Where Students Acquired Cigarettes and if Proof of
Age was Requested

No %

Where cigarettes were acquired

Bought in store

Someone else bought

Borrowed

Stole

Bought from vending machine

Other

Proof of age requested

Yes

No

87

38

70

16

8

21

80

84

36.2

15.8

29.2

6.7

3.3

8.8

48.8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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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흡연은 술과 함께 모든 약물 남용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에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도 청소년 흡연을 법적

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는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고 대다수의 미성년자들은 어려움 없이 담배를 구입

할 수 있다
12)
. 처음으로 1997년 FDA에서 담배 판매시 신분 확

인을 요구하고 18세 이하 연령에서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발

표를 하였으며
13)
, 최근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담배를 중독성 약

물의 하나로 분류하고 흡연을 소아 질병의 한 범주에 포함시켜

서 강력히 흡연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보호법령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담배 판

매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경로에 관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

다. Gratias 등
15)
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담배 구입 경로를 조사

하여, 가장 흔한 담배 구입 경로는 “빌리는 것”(32.1%)이라고

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상점이나(16.9%) 자판기(3.9%)를 이용

하여 산다”고 대답하였다. 저자들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의 담배 구입 경로는 직접 상점에서 사는 것(36.3%)과 빌리는

방법(29.2%)이 많았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남녀별 담배 구입

경로의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다른 조사에서 여학생의 주된 담

배 구입 경로가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사는 경우로

이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2, 15)

. 학년별로는 저학년일수록

친구나 가족에게 빌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고학년일수

록 직접 상점에서 사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다른 외국 자

료와도 비슷한 결과였다
2, 16)

. Robinson 등
2)
의 조사에 의하면 어

린 청소년일수록 담배를 직접 상점에서 구입하기 보다는 친구에

게서 얻는다고 하였으며 특히 습관적인 흡연을 할수록 재미삼

아 간간이 흡연을 하는 군에 비해 담배를 직접 사는 것을 선호

한다고 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담배를 직접 상점에서

사는 경우가 적었으며, 어린 여학생에서는 가족 중에 흡연하는

이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담배의 획득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2002년 Castrucci 등
16)
에 의하면 청소년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

가 엄격할수록 비상업적인 방식으로 담배를 구입하며, 특히 여학

생과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주로 훔치거나 친구에게 빌리는 방

법을 택하였다.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담배 구입시 신분 확인을 요

구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12-55%로 다양하

였다. 이렇게 범위가 다양한 것은 연구 디자인 및 연구에 참석

한 청소년의 나이 및 조사가 실시된 지역 등의 변수가 다양하게

Fig. 2. The relationship of the proof of age, method of iden-
tification and difficulty in purchasing cigarettes.

Table 3. Variables Associated with Source of Acquiring Cigarett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Reported
Smoking

Store
Someone

else bought
Borrowed Stole

Vending
machine

Other
P

No % No % No % No % No % No %

Gender

Male

Female

Grade

M1

M2

M3

H1

H2

H3

Proof of age

Yes

No

58

29

6

12

11

11

10

37

11

13

36.3

36.2

17.6

26.1

25.0

27.5

52.6

64.9

31.4

29.5

22

16

4

4

7

11

1

11

7

7

13.7

20.0

11.8

8.7

15.9

27.5

5.3

19.3

20.0

15.9

51

19

14

20

11

12

7

6

10

17

31.9

23.8

41.2

43.5

25.0

30.0

36.8

10.5

28.6

38.6

7

9

3

6

4

1

1

1

1

2

4.4

11.3

8.8

13.0

9.1

2.5

5.3

1.8

2.8

4.6

5

3

3

1

1

1

0

2

3

0

3.1

3.7

8.8

2.2

2.3

2.5

0.0

3.5

8.6

0.0

17

4

4

3

10

4

0

0

3

5

10.6

5.0

11.8

6.5

22.7

10.0

0.0

0.0

8.6

11.4

NS
*

0.001

0.001

NS

M : middle school, H : high school,
*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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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 Landrine 등

17)
은 1996년 처음으로 나이

와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담배 구입시 신분확인은 약 17%로 미미하였

으나,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 95.8%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였

으며, 신분증을 요구시 99%에서 담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또한 Landrine 등
18)
이 2001년 다시 조사를 실시한바, 1980

년대 이후 매년 담배 판매가 10억 갑씩 증가함에 따라 미국 각

주에서 상점 점원에게 신분을 확인하라는 법률을 시행하였고, 법

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였으나 오히려 미성년

자 담배 판매가 약 4배 증가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점원이 불성

실하게 조사하여 신분증을 보고도 나이를 계산해 보지도 않거나,

사진과 본인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분증을 제시하

면 담배를 살 만한 충분한 나이라고 짐작하여 쉽게 담배를 판매

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분 확인을 받은 적이 있

는 군에서 오히려 담배 구입시 직접 상점에서 사는(31.4%) 경우

가 빌리는 경우(28.6%)에 비해 더 많았으며, 신분 확인을 받지

않았던 군에서는 빌리는 경우(38.6%)가 직접 사는 경우(29.5%)

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신

분 확인을 받았던 군의 73.3%에서 담배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

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단순히 나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서 더 담배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

였다. 이런 결과는 미성년자들에게 신분 확인이라는 절차가 심리

적인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상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신분 확인의 절차가 담배 구입시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미성년자 담배 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행정적

제도를 올바로 시행하고 담배 판매 상인들을 철저히 교육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어렵게 하여야 하겠

다.

이번 조사에서는 누락되었으나 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통한 담

배 구입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

매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접근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다
19)
. Un-

ger 등
20)
은 1999-2000년에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

할 때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약 2.2%에서 인터넷을 통해 담배 구입을 시도하였으며, 특

히 나이가 어릴수록, 자주 흡연을 하는 경우, 남자가 인터넷 이

용률이 높았다고 하였다. Ribisl 등
21)
은 2001년 인터넷을 통하여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판매가 이루어지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들 조사에 따르면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55개의 인

터넷 사이트를 통해 담배 구입을 시도하였고 지불 형식으로 신

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93.6%에서, 직접 돈을 입금하는 경우에

는 88.9%에서 성공적으로 담배를 구입하였다. 많은 인터넷 사이

트들이 신분 확인이라는 절차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확인함으로

써 미성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2003년 6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전자상거래로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했으며 현행 사업법에 따라 점포를 갖고 합법적으로 담

배 판매하는 소매상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조사가 없어 앞으로 이

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진행되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담배 구입 경로를 이

해함으로써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시키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담배 소매업자와 사회 공동체의 교육이 강화되

어져야 하겠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과 성인 모두 금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즉 지역 공동체와 학교 프로그램, 담배 대체물의

마케팅, 흡연율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의 평가와 감시 등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목 적:청소년들이 주로 담배를 어디서 구입하는 지와 담배

구입시 어느 정도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조사하고,

성별과 학력에 따른 흡연율 및 흡연 습관, 신분 확인이 담배 구

Table 4. The Relationship of the Proof of Age and Smoking Behavior

Smoking behavior after the proof of age

PStopped Reduced
Someone

else bought
Borrowed Stole Not affected

No % No % No % No % No % No %

Proof of age

Yes

No

Photo ID

Verbal

27

31

18

31

33.3

45.6

28.6

50.8

8

6

5

8

9.9

8.8

7.9

13.1

15

7

14

4

18.5

10.3

22.2

6.6

5

2

3

3

6.2

2.9

4.8

4.9

4

3

3

1

4.9

4.4

4.8

1.6

22

19

20

14

27.2

28.0

31.7

23.0

NS
*

0.03

Verbal : Verbal asking,
*
NS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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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방 법:수도권 지역의 위성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중, 고

등학생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

는 Chi-square test, chi-square for trend 및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결 과:담배를 한 번이라도 피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

체 응답자의 20%였으며,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흡연율이

높았고, 남학생인 경우 고학력일수록 흡연율이 높았다(P<0.001).

담배를 구입하는 가장 흔한 경로는 상점에서 직접 사는 것(36.3

%)이었고, 다음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빌리는 경우(29.2%),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사는 경우(15.8%) 순이었다. 남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직접 상점에서 사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

게 빌리는 방법이 담배를 구입하는 주된 경로이었으며, 그 외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사거나

훔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였다. 학년별로는 저학년의 경우 빌리

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고학년일수록 직접 상점에서 담배를 구

입하였다. 담배 구입시 48.8%에서 미성년자 신분 확인을 받았으

며, 신분 확인을 받았던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담배

구입이 어려웠다고 하였으며(P<0.001), 신분확인은 단순히 나이

를 묻는 경우보다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 더 담배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다(P=0.019).

결 론:앞으로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성

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시키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담배 소매업자와 사회 공동체의 교육이 강화되어져야 하겠

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과 성인 모두 금연을 위한 포괄적인 접

근, 즉 지역 공동체와 학교 프로그램, 담배 대체물의 마케팅, 흡

연율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의 평가와 감시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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